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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만에 UEFA 챔스 우승

독일 프로축구 바이에른 뮌헨이 2019~2020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에서 우승
을 차지하며 7년 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통산
6번째 우승이자. 유럽 축구 역사상 9번째 트레
블 달성이다.
바이에른 뮌헨이 24일(한국시간)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
전에서 킹슬리 코망의 결승골을 앞세워 파
리 생제르맹(PSG·프랑스)을 1-0으로 꺾었
다.
2012~2013시즌 이후 7년 만에 챔피언스리그

정상에 올랐다. 통산 6번째 우승이다.

앞서 챔피언스리그 전신인 유러피언컵을 통
틀어 총 5차례(1973~1974, 1974~1975,
1975~1976, 2000~2001, 2012~2013시즌) 우승
했다.
또 자국 리그, FA컵, 챔피언스리그를 모두 석

권하는 트레블을 달성했다.
유럽 축구 역사상 통산 9번째 트레블이다. 바

이에른 뮌헨은 2012~2013시즌 이후 두 번째
다. 트레블을 2회 이상 기록한 팀은 FC바르셀
로나(2회·스페인)에 이어 두 번째다.
또 6번째 우승으로 레알 마드리드(13회·

스페인), AC밀란(7회·이탈리아)에 이어

리버풀과 함께 최다 우승 공동 3위에 올랐
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로 일정이 축소됐지만 바이에른 뮌헨은 역대
처음으로 전승(11경기)으로 챔피언스리그 정상
에 올랐다.
PSG는 사상 첫 챔피언스리그 우승에 도전했

지만 경험 많은 바이에른 뮌헨을 넘지 못했다.
바이에른 뮌헨은 0-0으로 팽팽한 후반 14분

키미히의 크로스를 코망이 헤딩 결승골로 연
결해 대미를 장식했다.
골키퍼 노이어는 네이마르, 음바페가 이끄는

PSG의 막강한 공격을 상대로 선방쇼를 펼치며
우승에 일조했다.
공격수 레반도프스키는 비록 결승전에서 골

을 넣지 못했지만 이번 대회 15골로 득점왕을
차지했다. /뉴시스

전북레슬링‘전국최강’

전북 레슬링 선수들이 전국대회에서 두
각을 나타냈다.
24일 전북체육회(회장 정강선)에 따르면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제45회 KBS배 전
국 레슬링 대회’에서 도내 대학·일반부
선수들이 금메달 4, 은메달 5, 동메달 8개
등 총 17개의 메달을 목에 걸었다.
특히 원광대와 전주대 레슬링팀은 선수

들의 고른 활약으로 각각 자유형과 그레코
로만형 종합우승을 차지하면서 전북 체육
위상을 드높였다.
원광대는 이 대회에서 금메달 2개 등 총

5개의 메달을 획득하면서 한국체대를 제치

고 종합우승을 차지했고, 전주대는 금메달
2개 등 총 8개의 메달을 수확하면서 경성
대를 누르고 그레코로만형 종합우승을 차
지했다.
특히 금메달 4개는 모두 그레코로만형에

서 나왔는 데 원광대 양시인과 이승진은
각각 77kg급 130kg급에서 최정상에 올랐고
전주대 김성민과 한운호는 60kg급과 67kg
급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전북도청 레슬링팀 정진웅은 그레코로만

형 63kg급에서 은메달을 차지하는 등 4개
의 메달을 획득하면서 좋은 성적을 거뒀
다.
유인탁 사무처장은“코로나19 여파로 선

수들이 훈련을 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을텐
데 좋은 성적을 거뒀다”며“선수들이 좋은
경기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회는 오는 25일까지 진행되

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개·폐회
식은 치르지 않고 무관중으로 치러지고 있
다.

바이에른뮌헨,파리생제르맹과결승전서1-0으로이겨

2012~2013시즌이후정상차지…레반도프스키,득점왕올라

독일 프로축구 바이에른 뮌헨이 2019~2020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24일(한국시간)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UEFA 챔피
언스리그 결승전에서 파리 생제르맹(PSG·프랑스)을 1-0으로 꺾은 가운데, 선수들이 기뻐하고 있다.

원광대·전주대, 각각
자유·그레코로만형우승

금메달 4개모두그레코로만서

전북도청정진웅
그레코로만 63kg 은메달획득

전주대 레슬링부(감독 박진규)가 전국레
슬링대회에서 금메달 2개와 은메달 3개,
동메달 3개를 획득하며 남자대학부 종합우
승을 차지했다.
지난 19일부터 7일 동안 강원 평창군에

서 진행된‘양정모 올림픽 제패 기념 제45
회 KBS배 전국레슬링대회’에서 전주대 운
동처방학과 4학년 김성민 선수(60kg), 한
운호 선수(67kg)가 금메달을, 3학년 권정
율 선수(97kg), 1학년 윤유민 선수(63kg),
정웅규 선수(77kg)가 은메달을 차지했다.
이어서 운동처방학과 2학년 한다호 선수

(67kg), 김민준 선수(130kg), 1학년 윤건형
선수(82kg)가 동메달 획득했다.
특히, 한운호 선수는 결승에서 충북대를

상대로 허리치기 기술을 성공해 4대 0승리
를 거두며 최우수상을 차지했으며, 레슬링
부를 승리로 이끈 전주대 김윤호 코치는
지도자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전주대 운동처방학과 한운호 선수는“코

로나19로 인해 대회가 연기되는 등 불안한
상황에서도 동요되지 않고 매일 꾸준히 준
비한 결과 우수한 성적을 낸 것 같다.”라
며“올해 남은 시합에서도 정상의 자리를
유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전주대 박진규 감독은“장마와 더위, 코
로나19의 어려운 환경에서도 4학년 선수를
필두로 1학년 선수까지 모두 열심히 훈련
해준 덕분에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고,
선수들에게 감사하다.”라며,“실업팀으로
가는 4학년 선수를 비롯, 선수들이 지금처
럼 최선을 다한다면 동문 유인탁 선수를
잇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도 탄생할 것이
다.”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레슬링부, 금 2·은 3

동 3개획득男대학부종합우승
<유럽축구연맹>

일본 도쿄 패럴림픽이 24일로 1년을 앞둔 가
운데 관련 경기단체들의 77%는‘불안’을 느끼
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자 요미우리 신문의 여론조사 결과 도쿄

패럴림픽 관련 총 26개 단체 가운데 77%는 앞
으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처 강화와 대표 선발 등에‘불안’이 있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는“주최 대회 개최”에 대한 불안

이 58%,“해외 원정”에 대한 불안이 54%,“(선
수) 대표 선발”이 35%였다. 장애 정도를 심사
하는“클래스 분류”도 31%였다.
26개 단체 가운데 25개 단체는 코로나19 확산

전 세운‘강화 계획’에 대해“실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1개 단체는 무응답이었다.
아울러 도쿄 패럴림픽을 개최할 수 있는지를

묻자“모르겠다”가 69%에 달했다. 이유로는 코
로나19 백신, 치료제 확립 시기를 내다볼 수
없기 때문 등이었다.“할 수 있다”는 23%에 그
쳤다.
내년에 패럴림픽을 개최해야하는 지에 대해

서는 58%가“개최해야 한다”고 답했다. 무응답
은 42%였다.“재연기 해야한다”는 응답은 없었
다.“재연기 하면 선수의 의욕을 유지 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었다. /뉴시스

전주대 김민준 선수(왼쪽)가 상대 선수와 레
슬링 경기를 하고 있다.

日도쿄패럴림픽개최 1년앞두고경기단체 77%“불안하다”

감염병 의심되庸‘1339’罫

개최여부에“모르겠다”가 69%


